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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상담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성소수자 내

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상담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19년 6월

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중 성소수자와 관련된 총 84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대상, 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 논문 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주제별 연구 동향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 연구가 31편(36.9%)으로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에 관한 연

구가 17편(20.2%),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가 16편(19.0%)이었으며, 개관 연구가

7편(8.3%),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가 6편(7.1%), 척도개발 연구 5편(6.0%),

기타 2편(2.4%) 순이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의 연구가(84%)가 (상담

자나 내담자가 아닌)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 방법의 경우 양적 연구가 전

체 연구의 58.3%를 차지했으며 질적 연구(29.8%), 개관 연구(10.7%), 혼합 연구(1.2%) 순이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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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을 바탕으

로 하는 단일문화와 인종과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로 설명되

어 왔다(김영란, 2013). 그러나 지난 10년간 결

혼 이주민 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국적, 다인종의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면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

의도 시작되었다(김춘희, 손은령, 2014; 류승아,

2017).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인종

이나 민족 집단 뿐 아니라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주류 구성원과

는 다른 문화를 가지는 소수자도 포함하는 담

론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

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상담자 역시 변화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강

진령, 2005; 김춘희, 손은령, 2014; Lee, Suh,

Yang, & Jang, 2012). 상담자가 국적, 성별, 연

령, 성적지향, 종교,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의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

하고, 더 나아가 내담자가 처해 있는 사회환

경적 맥락이 내담자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내담자의 다양성 존중은 상담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으로 주요 상담 및 심

리 분야 학회의 윤리 강령에 포함되었다(한

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학회, 2016;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한편, 한국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및 인식은 아직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

출되거나 교육받았던 단일 문화와 단일 민족

중심의 규범이나 신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지닌 집단에 대한 거리감이나 배타적 태도

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한

국사회의 배타성은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태

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에는

다른 소수자 집단과는 다르게 성소수자를 ‘잘

못된’ 혹은 ‘비정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치

료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거나(김진이, 2017)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존

재하며, 차별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류승

아, 2017; 원숙연, 2017). 이런 차별에도 불구

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및 법제화 역시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미비하다(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6).

성소수자는 시스젠더(cisgender)1)이자 이성

애자인 사람을 제외한 모두를 일컫는 용어

로,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하

위 집단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b). 성적 지향성은

누군가에게 정서적(emotional), 성적(sexual)으로

끌리거나, 애정을 느끼는(romantic)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이 이성에

게 향한다면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양성애자

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끌린다. 성별 정체

성은 자신이 인식하는(identify2)) 성별을 무엇이

1) 시스젠더(Cisgender)는 자신이 태어날 때 지정받

은 성별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나 성별 표현

과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a). 예를 들어, 생물

학적 성별이 여성이고, 스스로도 여성이라고 느

끼며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외모표현, 행동,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시스

젠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Identify는 자신이 어떤 정체성임을 밝힐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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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시스젠더

의 경우에는 출생시 지정받은 성별(지정성

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만,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

별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

Meyer(2013)는 사회가 소수자 집단의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수자 스트레스 모

델(Minority Stress Model)로 설명하면서, 인종,

성적 지향, 성(gender)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다

수 집단이 아닌 소수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소

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차별, 편견, 폭력과 같은 소수자 스트레

스가 우울증상, 약물 사용, 자살 사고 등 정신

건강 문제들을 야기하며, 소수자 집단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신건강이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 이상의 의미로, 개인이 자신의 능

력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를

뜻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eyer(2013)의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

면,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가 경험하지 않는

고유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묻는 결혼에 대한 질문, 남자친구, 여자

친구 유무에 대한 일상의 질문(윤성옥, 성승연,

2011), 자신의 정체성이 학교나 직장에서 공개

되거나, 부모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갖는

두려움(김유숙, 2016) 등이 성소수자가 경험하

는 고유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스

젠더 이성애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소수자들

하는 언어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정체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독

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맥에 따라 의역하였다.

이 스트레스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을 비율이

높거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이, 2017). 이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는데,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우울감

이나 자살사고를 더 많이 보고했다(공성욱, 오

강섭, 노경선, 2002; 김성연, 2013; 김형지, 김

향숙, 201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또한,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부 개신교의 신자가 동성애자일 경

우 자신이 가진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정, 유영권, 2004).

다문화상담 및 다문화상담 역량에 대한 논

의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심리학

회 및 상담학회에서 모두 ‘전환치료’를 금지하

는 것은 물론 성소수자에게 지지적인 심리치

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

로써(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200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b), 상담자가 성소

수자 내담자에게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기 위

한 지침들을 숙지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상담자에게 다양한 자료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담

학회의 분과인 ALGBITC(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Intersex, Transgender Issues)에서는

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동영상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을

발간해 성소수자 이슈 및 성소수자 내담자 상

담 실제와 관련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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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국 상담심리 및 상담 관련 대

학원 교육에서는 상담전공생이 교육과정을 거

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다(CACREP, 2016;

McDaniel et al., 2014). 따라서, 대부분의 상담

심리 및 상담 관련 대학원 과정의 교육과정에

는 다문화수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수

업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권을 인식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영성, 성,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내용

을 다룬다(Sherry, Whilde, & Patton, 2005). 또한,

미국의 경우 상담 및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

학원생들은 실습이나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만나는 비율이 높고, 자

연스럽게 수퍼비전 등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

체성 등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erry

et al., 2005).

한편, 국내 상담자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상담역량과 관련된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소수

자 내담자를 만날 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

및 접근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은 상담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공춘옥 외,

2018; 우사라, 유성경, 2017). 성소수자에 대해

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상담자 역시 사회

의 일원으로 사회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가 병리적이지 않다

는 것을 아는 것과 별개로 상담자가 사회로부

터 학습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서영석 외, 2007)는

점에서 교육 및 관련 정보의 부족은 우려스러

운 부분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상담

자의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비록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다. 상담 분야의 주요 학회인 한

국상담심리학회(2018) 및 한국상담학회(2016)

모두 윤리강령에 상담심리사가 성적 지향, 성

별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내

담자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내

담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

함하는 등, 상담자가 내담자의 복지증진과 윤

리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적 상담 역

량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

록 미국의 상담역량 가이드라인을 번역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위한 상담 가이드라인(비온뒤무지

개재단, 2019)이나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인 내담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심리학적 실

천 가이드라인(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

조합 사람마음, 2018)이 번역되어 상담자가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과 더불어 국내 심리․상담

분야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보면, 성소수자를 대하

는 사람들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성소

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 및 성소수자 상담

역량(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발달과정, 성소수자의

삶의 경험 및 다양한 장면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에 대한 연구(김진이, 2017; 백은정, 유영

권, 2004; 윤성옥, 성승연, 2011), 성소수자 상

담 실제와 경험(박수영 외, 2018)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성소수자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

향으로 여겨지는데, 상담자들이 출판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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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

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

안 여러 연구 문헌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상

담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연구를 종합, 정리하

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성소수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하거나(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성

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

를 다룬 국외 연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지만(김형지, 김향숙, 2018) 두 연구 모두 분

석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혜민 외(2014)가

진행한 개관연구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연구

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석대상 128편 중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관련

된 임상적 연구가 101편에 이른다. 한편, 김형

지와 김향숙(2018)의 연구는 성소수자 중에서

도 성적지향을 기준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퀘스쳐닝(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서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

였고, 자살 위험성이라는 한 가지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서 국외 논문을 개관하였다. 이혜

민 외(2014)의 연구는 타 분야의 논문이 다수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 김형지와 김

향숙(2018)의 연구는 국외 논문을 대상으로 했

고 비교적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번 연구

된 성소수자의 자살사고 및 자살 위험성이라

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국내 상담자에

게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다. 국내 상담 및

심리분야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

한 주제 및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편의 선행연구가 지

니는 함의 및 추후 연구 방향 제시는 아쉬움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주제

의 논문이 처음으로 발간된 2000년부터 2019

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성소수자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주제, 연구 방법, 연구대

상 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는 달리,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 분야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주제 및 변인을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성소수자 중

어떤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상담 및 심리 분야의 국내 성소수자와 관

련된 연구를 주제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최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작

업은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재의 연구 발달 수

준 및 미비한 부분을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

가 될 것이며(조성호, 2003), 더 나아가서는

성소수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

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중

요성을 지닌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출판된 연구 중, 한국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혜민 외(2014)의 연구에서 기존 문헌을

검색할 때 사용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하위

집단을 일컫는 용어들을 키워드로 사용하되,

의학용어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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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색 및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논문 검색을 위해 PsychINFO와

PsyArticles DB에 접속하여 ‘Gay’, ‘Lesbian’,

‘Homosexual’, ‘Homosexuality’, ‘Bisexual’,

‘Bisexuality’, ‘Transgender’, ‘Transsexual’,

‘Transvestite’, ‘Cross-dresser’, ‘Hermaphrodite’,

‘Intersex’, ‘asexual’, ‘Sexual orientation’, ‘Sexual

identity’, ‘Sexual inversion’, ‘Sexual minority’,

‘Gender identity disorder’, ‘Gender dysphoria’,

‘Gender nonconforming’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

구를 검색하였다. 한국 내의 성소수자나 한국

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각 단어에 ‘Korea’와 ‘Korean’을 조합하였

는데, 예를 들면 “Gay AND(Korea OR Korean)”

처럼 검색 시 연산자를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iss.

kstudy.com),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분석대상이 될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국내 논문 검색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동성애자’, ‘호모

섹슈얼리티’,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

환자’, ‘퀘스처닝’, ‘무성애자’, ‘에이섹슈얼’,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퀴어’,

‘LGBT’, ‘성주체성장애’를 검색어로 사용하

였다.

셋째,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될 경

우에는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채

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간된 학술지 논문 44편과

학위논문 40편을 합한 총 84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84편의 논문 모두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으로, 국외에서 출간된

논문 중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기준을 충족

하는 연구물이 없었다.

넷째, 문헌 선택의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

가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 중 1인은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이며 다른 1인은 박사

재학생으로 두 연구자 모두 학회지에 성소수

자 관련 연구를 등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평정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될 연구를 선별하는

과정은 성소수자 관련된 선행 연구(이혜민 외,

2014; 김형지, 김향숙, 2018)를 참고하여 다음

과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

여 한국 성소수자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

지지 않거나, 한국 성소수자가 주요 논의 대

상이지만 의료, 법, 문학 등의 타 학문분야의

연구거나, 연구가 아닌 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 자료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제외 기준 3개 중, 2

번째 기준(상담 및 심리학이 아닌 타 학문분

야의 연구일 경우 분석대상 제외)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각

논문의 초록 및 내용을 검토했을 때 상담 및

심리학 관련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 비슷한

주제의 연구인데도 다른 분야의 학술지에 출

판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출판된

연구물 중 그런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두 연구자는 상담 및 심리학 분야 외에서 출

판된 연구물을 따로 분류한 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 연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였다. 그 결

과, 상담(심리)와 관련 없는 타 분야에 출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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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들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일부 포함

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을 확정한 후, 개관연구에서

의 분류 준거 선정 절차에 대해 언급한 선행

연구를(김은하, 박승민, 2011; 조항, 김계현, 이

자명, 2009) 참고하여 분류 범주를 정하였다.

분류 범주는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연구주제 범주는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

동향(남순임, 박주영, 2017), 성소수자 건강 연

구 동향(이혜민 외,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

향(윤혜순, 2014)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들

을 개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유형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 분류

는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성에 대한 개관 연구

(김형지, 김향숙, 2018)와 성소수자의 건강 연

구(이혜민 외, 2014)에 사용된 준거에 상담자

및 내담자 대상 연구 분류를 추가하였다. 마

지막으로, 연구방법은 Creswell과 Poth(2016)가

제시한 연구방법의 분류인 양적연구, 질적연

구, 혼합(양적+질적) 연구의 3개 범주를 적용

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분류할 범주를 결정한

후, 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각

연구를 평정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각 논문

의 출판연도와 출판 형태 등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은 분석 대상 논문

의 초록과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각 논문

의 연구주제와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코딩

하였다. 셋째, 각 연구자가 코딩한 내용을 두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면서 의견이 다른 코딩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였다. 넷째, 연구

자들은 설정된 분류 범주들 중 추가하거나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하는 범주가 있는지를 논

의한 이후 분류 범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결 과

발행연도별 논문 수

국내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2000년대 이전에는 관련 연구

가 없었으며, 2000년 한국 상담선교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찰스웨너, 2000)을 시작으로 2002

년 2편의 학술지 논문(공성욱 외, 2002; 안이

환, 2002)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19

년까지 81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 구분

연구주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성소수자 이해 연구, 성소수자 정체성과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계,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 척도개발연구, 개관연구, 기타

연구대상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 일반인(비성소수자, 비성소수자&성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여성 동성애자, 동성애자&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연구방법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표 1. 분류 범주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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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발행 추이를

5개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

도까지 7편,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7

편,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편, 20015

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0편이 발행되었다. 이

처럼 국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그 양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

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간 학술지 논문은

18편이 발행되었고, 학위논문은 6편에 그쳤던

반면,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학술

지 논문은 26편, 학위논문은 34편이 발행되어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증

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탐색

한 연구가 31편(36.9%)으로 가장 많았고, 성소

수자의 고유한 경험 연구가 17편(20.2%), 성소

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 16편(19.0%),

성소수자에 대한 개관 연구가 7편(8.3%), 성

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 6편

그림 2. 연도별 학술지 및 학위논문 구분 발행 논문 수

그림 1. 연도별 총 발행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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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저자(년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 연구

(31편)

우울, 불안,

자살위험,

스트레스 (8)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강병철(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강병철(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강병철(2007)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김성연(2013)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적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김유니(2005)

동성애자의 자살 관련 행동의 특성 배진화(2008)

남성 동성애자의 부정적 암묵적 태도가 심리적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임수연(2017)

아동기 성폭력경험, 자아존중감, 성정체성노출 및 사회적 지지가 게이와 레즈비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2011)

우울, 불안, 자살시도,

스트레스:

소수자스트레스와의

관계 (7)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2004)

성소수자의 소수자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박수진(2018)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박수현(2010)

소수자 스트레스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손주연(2019)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호림(2015)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윤수진(2019)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自殺思考)간의 관계 허정은(2004)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7)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병철(2011)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공성욱(2002)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김진이(2017)

사회적 낙인이 이성애자, 게이, 트렌스젠더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민재옥(2016)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의주(2012)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여기동(2006)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이성원(2017)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3)

성적 소수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소수자 스트레스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유숙(2016)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미란(2019)

여성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장미래(2019)

기타 (6)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형지(2015)

남성 동성애자의 감각추구 성향, 수동공격, 자기수용, 외로움 및 관계중독 간의 관계 이동호(2015)

여중생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이승화(2013)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이영식(2005)

성소수자(LGBQ)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허지선(2015)

성소수자의 성인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연구 신동열(2010)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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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저자(년도)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

(17편)

성정체성 형성

및 발달 (9)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강병철(2012)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관한 생애사 연구 김나나(2018)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김준우(2008)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지수(2018)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백은정(2004)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윤성옥(2011)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지은(200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정현영(2018)

커밍아웃을 통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연경(2014)

삶의 경험 (5)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의 삶의 경험 연구 강선경(2013)

동성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성적자기주장, 폭력허용도와의 관계 김수연(2018)

국내 20대 레즈비언들의 연애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영혜(2013)

대학생 성소수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일 연구 박장미(2019)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주재홍(2017)

상담 (2)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공춘옥(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박수영(2018)

성소수자가

경험한 차별 (1)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김하영(2018)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

(16편)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 (8)

상담자의 동성애상담유능감과 동성애 내담자의 인상형성의 관계: 사회문제옹호의 매개효과 김미란(2018)

아동청소년 상담자의 권위주의 성격 특성에 따른 동성애 내담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 인식 김종선(2017)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박정은(2013)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서영석(200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양희선(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우사라(2017)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민정(2015)

초심 상담자의 다문화수용성과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의 관계 홍예진(2019)

성소수자 상담

실제 및 사례 (5)

게이 내담자의 로샤와 주제통각검사 반응 안이환(2002)

대학생 동성애자의 불안 감소와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사례 연구 연성흠(2019)

사이버상담으로 호소된 남자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이영선(2010)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의 사회적 불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장현숙(2011)

성소수자 미혼모의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그림책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정은(2016)

성소수자 상담

역량 및 훈련 (3)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김경호(2009)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박준호(2014)

여성주의 상담자와 타젠더 내담자의 만남: 폭력과 트라우마 사례를 중심으로 정푸름(2017)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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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척도개발 연구 5편(6.0%), 기타 2편

(2.4%)이었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

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을

탐색한 연구로 총 31편이다. 먼저 우울, 불안,

자살위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변

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15편이었다.

15편 중 다수의 연구가 성소수자 집단의 우울,

불안, 자살위험 수준 측정 및 확인을 주제

로 이루어졌다(김성연, 2013; 배진화, 2008;

임수연, 2017). 또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부정

적 정신건강 변인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도 다

수 있었는데,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박수진, 2018; 손

주연, 2019), 우울, 불안과의 관계(이호림, 2015),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허정은, 2004), 심리

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윤수진,

2019) 등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성소수자

집단은 비성소수자에 비해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

러났으며, 이는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소수

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저자(년도)

개관 연구

(7편)

기독교 관점에서

성소수자

바라보기 (4)

동성애 유발요인과 기독교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길원평(2013)

청소년의 성 정체성 문제와 기독교상담 방안 노철우(2009)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신재승(2005)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 전형준(2017)

성정체성 (2)
성정체성의 복합성: 레즈비언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김미영(2007)

청소년기의 동성애 정체감의 위험 찰스웨너(2000)

성소수자와

자살위험 (1)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형지(2018)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

(6편)

성 소수자 바라보기: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김선영(2014)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이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김은하(201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서영석(2006)

기독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윤성현(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윤이현(2016)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이영선(2012)

척도개발 연구

(5편)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관련 척도 (3)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타당화 박도담(2017)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이솔희(2019)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임민경(2014)

동성애혐오 (1)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김용희(2005)

성소수자의

정체성 (1)
한국판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장지윤(2018)

기타

(2편)
정신병리적 특징 (2)

동성애와 성 정체감 장애의 정신병리 특성 비교: 병사용 진단서 발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박기환(2005)

한국 남성 성주체성 장애 환자의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정신병리적 특징 임수진(2004)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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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변인이 아닌 성

소수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과 정

신건강을 함께 살펴본 연구(여기동, 이미형,

2006),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건강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성원, 2017) 등이 있

다.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전문적 도

움 추구 태도(김유숙, 2016), 친사회적 행동(박

미란, 2019), 심리사회적 적응(장미래, 2019) 등

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와 같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

레스가 성소수자의 정서 및 행동 양식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한

편,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사회적지지 자원이 많은 경우

에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연구

가 총 17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주제로 성소수

자의 성정체성 형성 및 발달, 성소수자가 경

험한 차별, 관계 및 대학 생활 등 다양한 장

면에서의 삶의 경험, 성소수자의 상담 경험

등의 연구가 있었다. 성정체성 형성과정을 중

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하나의 대상에 초점

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와 성소수자 집단 전

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다시 나뉠 수 있다.

박지수(2018)는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 발달

을, 윤성옥과 성승연(2011)은 여성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

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준우(2008)는

트랜스젠더가 젠더 정체성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소수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성정체성

발달을 살펴본 연구 중 2편은 청소년 성소수

자를 대상으로 성정체성 형성 과정을 고찰

하였다(강병철, 하경희, 2012; 정현영, 2018).

한편, 김나나(2018)는 종교가 성소수자의 정체

성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사적 방법

으로 탐색하고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종교적

낙인이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성정

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과

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시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거나 부정하는

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소

수자는 내면의 갈등, 혼란 등을 경험하고 다

루면서 점차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단계

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 확립 과

정은 각 개인이 속한 맥락(가족의 지지, 연령,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연애, 대학 생활 등 다양한 일상 장면에서

의 성소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초

점을 맞춘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영혜(2013)는

레즈비언의 연애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 방

법으로 탐색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

귀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등이 어려움

으로 보고하였다. 박장미(2019) 역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소수자 대학생

들이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밝힐 수 없

다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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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총 16편으로 세부 주제

로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 상담 역량 및 훈련, 성소수자 상담

실제 및 사례 등이 있었다. 성소수자 내담자

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는 동성애자 내담자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태

도를 다룬 연구와 그런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상담자의 태도를 다룬 연구 중 서영석 외

(2007)는 동성애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상담자

의 태도를 살펴보고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이민정(2015)은 기독교 상담사를 대

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탐색했다. 상

담자의 태도가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룬 연구에서 우사라와 유성경(2017)은 상담자

의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홍예진(2019)은 내담

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 김미란(2018)은 내담

자에 대한 인상, 박정은(2013)은 정보처리를,

김종선(2017)은 상담 유능감 변인을 탐색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국내 상담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일반인 집단(비상담자)에 대

해 특별히 더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으나 공통적으로 성소수자

에 대한 정보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소

수자 상담 유능감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하였

다.

한편 성소수자를 상담할 때 효과적일 수 있

는 접근방식이나 상담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로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상담하기 위한

상담 방안(김경호, 2009), 대학생 동성애자 상

담 모델(박준호, 2014) 등이 있었다. 상담실제

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소수자 내담

자를 미술치료를 통해 상담했던 사례(연성흠,

2019; 장현숙, 2011; 조정은, 2016) 및 사이버

상담을 통해 청소년 동성애자를 상담했던 상

담 사례(이영선, 김소라, 2010)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이성애, 시

스젠더 중심주의적인 사회가 성소수자 내담자

는 물론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가

인식하고, 소수자 스트레스를 대처해낼 수 있

는 내담자의 강점 및 자원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 전략으로 제

시되었다.

넷째, 성소수자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

으로 하는 개관 연구는 총 7편으로, 그 중 4

편은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어

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길원평,

류혜옥, 2013; 노철우, 2010; 신재승, 2005; 전

형준, 강윤경, 2017). 그 외에, 김형지와 김향

숙(2018)은 성소수자 집단에서의 자살 위험성

변인을 중심으로 국외연구를 개관했고, 김미

영(2007)은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두 개의 정체

성을 가진 레즈비언의 정체성 발달 및 확립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및 접근을 중심으로 선

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편

견이나 혐오적 수준 등의 인식 실태를 보고자

했던 연구는 총 6편으로 대부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선영 2014; 서영석, 이

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서영석 외(2007)와 윤이

현 외(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확인했는데, 서영석 외(2007)는

개인이 지닌 성역할 태도, 종교, 권위주의 등

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동성애혐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 반면, 윤이현 외

(2016)는 대학생이 동성애자에 대해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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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현적, 암묵적 태도를 탐색하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 김선영(2014)은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소수자 전

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사회

적 인식,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의 중요 타인

등의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

다. 또한, 김선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비성

소수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의 성적 끌림의 대

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소수자

와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척도 관련 연구는 총 5편이었

으며, 그 중 4편이 외국 척도를 번안하여 타

당화 한 연구이다. 또한, 개인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재는 동성애 공포 척도를 타당

화한 연구 1편(김용희, 반건호, 2005)을 제외하

면, 나머지 4편은 모두 성소수자 입장에서의

경험이나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예를 들

어, 장지윤과 안현의(2018)는 동성애자, 양성

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를, 임민경

(2014)은 성소수자가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자신에게 부과하는 정도를 재

는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를

타당화했다. 박도담(2017)과 이솔희(2019)는 성

소수자가 경험하는 microaggression3)을 측정하

3) Microaggression은 명시적이거나 즉각적으로 차별

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

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쉽게 알아

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Pierce(1970)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아주 작다는 의

는 척도 연구를 수행했는데, 박도담(2017)은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 & Renn, 2015)을 번

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

그레션 척도’를 제시한 반면, 이솔희(2019)는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이션 척도’

를 직접 개발하고 타당화했다. 두 척도 모두

microaggression을 측정하는 도구지만, 이솔희

(2019)는 한국 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마이크

로어그레션 경험에 대한 사전 설문 내용을 문

항에 포함하여,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고유한

성소수자 차별 양상이 척도에 반영했다는 점

에서 박도담(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와

차이를 보인다.

일곱째, 기타연구로는 정신병리적 특징 차

이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들로 성주체성 장애

환자(임수진 외, 2004)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

었다.

연구참여자별 동향

연구참여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

며, 연구참여자별 연구 논문 수는 총 75편으

로 이는 연구 대상이 된 총 84편의 논문 중

미의 micro와 공격을 의미하는 aggression을 조합

하여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

다. Microaggression은 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의 미세한 차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

만, 이후 소수자, 약자에 대한 미세한 차별을 총

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Sue, 2010; Sue

et al., 2007). Microaggression은 명시적인 차별과는

달리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대상 집단이나 개

인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국내선행연구에서는 미세공격, 먼지차

별, 미묘한 차별(이솔희, 2019) 등의 언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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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개관 연구 9편의 논문을 제외한 논문

의 수이다.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관

연구를 제외한 성소수자 관련 연구의 63편

(84.0%)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일

반인의 세부 분류를 보면 성소수자를 대상으

로 한 논문이 15편(20.0%)으로 가장 많았고,

비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14.7%), 남성 동성애

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12.0%), 동성애

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

(10.7%),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6.7%), 여성 동성애자를 대상으

로 한 논문이 4편(5.3%), 트랜스젠더를 대상으

로 한 논문이 1편(1.3%)이었다. 그 외에 상담

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10.7%)이었으며,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5.3%)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별 동향

총 8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분

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84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

논문이 49편(58.3%)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

구는 25편(29.8%)이었다. 이론 및 개관 연구

논문은 9편(10.7%)으로 나타났으며, 혼합 연구

는 1편(1.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비해 개관 연구와 혼합

연구 편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유일한

혼합 연구 논문은 박수영 외(2018)의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을 사용한 연구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지

상담자 내담자

일반인 : 63편(84%)

비

성소수자

비

성소수자

&

성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

여성

동성애자

동성애자

&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성소수자

편수 8 4 10 5 4 9 11 8 1 15

% 10.7 5.3 13.3 6.7 5.3 12.0 14.7 10.7 1.3 20.00

표 3. 연구참여자별 연구 논문 수

이론 및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계

편수 9 49 25 1 84

% 10.7 58.3 29.8 1.2 100

표 4. 연구방법별 연구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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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이루어진 성소수자 연구의 경향을 분

석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

악하고 추후 연구 과제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관련 논문 수는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7년

이후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는 상담 분야의 논문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조남정, 최은

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이 열렸

고, 2016년에는 상담심리학회 내에 LGBT 상담

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 장면에서 만

날 수 있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장면

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

면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체 연구의

36.9%(31편)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회적 낙인

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소수자 스

트레스와 자살사고,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성소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

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초점에 두고 진행된 연구의 비율이 높았는데

(17편), 다양한 장면에서의 성소수자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성정체성 형성

과정과 같은 성소수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

는 주제뿐 아니라 연애, 데이트폭력, 커뮤니티

등의 관계 경험 그리고 성소수자가 경험한 상

담 등 비교적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가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는 16편(19.0%)으로

편수는 적지 않았으나 하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에 대한

논문이 8편인 반면 성소수자 상담 사례 및 효

과에 대한 논문은 5편에 그쳤다. 그마저도 성

소수자에게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이나 상담

모델이 아닌 일반적인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상담의 효과를 확인

한 논문이 대다수였다.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

담자를 만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한 연구로는 동성애자 상담 모델을 제시한 연

구 2편(김경호, 2009; 박준호, 2014)에 불과했

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이나

상담자의 인식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은 있었

지만, 상담자가 상담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

는 상담기법이나 내담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는 논문은 없었다. 이는 성소수

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는(우사라,

유성경, 2017; 이민정, 2015) 배치되는 결과로

아직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특정 이론을 사

용하여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모델에 대

해 제안한 연구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하

기(Lemoire & Chen, 2005), 인지행동치료 접근

에 기반하여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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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Pachankis, Hatzenbuehler, Rendina, Safren, &

Parson, 2015) 등이 있다. Lemoire와 Chen(2005)

은 칼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가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내담자의 관점 존중,

내담자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 등을 상담자

의 기본적 태도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

수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두려

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

고 지지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였다. Pachankis 등(2015)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불안

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소수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청

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인지치료 모델

중 하나인 ESTEEM(Effective Skills to Empower

Effective Men) 모델을 사용하여 10회기를 진행

하였다. 10회기 중 전반부는 소수자 스트레스

가 참여자의 정신건강, 정서,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후반부에는 참여자가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 및 행동을 회피적인 방

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

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

증상 및 음주행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성소수자 관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5편으로, 대부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나 정체성 발달 과정을 측정하는 척도와 관련

된 연구였다. 이는 상담자 교육이나 훈련 장

면 혹은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인

식이나 상담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려고 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인식이나 임상적 판단이 편향

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성소수자에 대해 상담자가 적절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나 도구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성소수자 상

담과 관련된 상담자의 태도나 지식수준, 효능

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Bidell(2005)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은 소수

민족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소

수자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

량을 별도로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지

적하면서 ‘성적 지향 소수자 상담 역량 척도

(Sexual orientation Counselor Competency Scale)’를

개발하였다. 또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정

체성을 긍정하는 치료(Lesbian, Gay, and Bisexual

Affirmative Counseling)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 효

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되었는데(Dillon,

Worthington, 2003), 이처럼 국외의 연구 결과들

을 참고하는 것도 추후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소수자 관련 척

도 개발 연구가 이솔희(2019)의 연구 1편을 제

외하면 모두 미국에서 출판된 척도를 타당화

한 연구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국외에서 개

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 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따랐

다 하더라도, 이솔희(2019)가 지적한 바와 같

이 각 국가의 문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도 등에 따라서 성소수자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있으며 동성 커플에 의한 아이의 입양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미국과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기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상

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국

내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을 더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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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척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척도 개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소수자 스

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울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건

강의 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

되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의 위협

요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는 달리 보호 요인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

를 들어,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비교하며

성소수자의 우울이나 자살 사고 수준이 높다

는 연구 결과가 제시될 때, 그 정신건강 수준

의 격차는 사회환경이나 분위기처럼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유사한 맥락에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가 겪

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

적으로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담

실제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중에서도 삶의 질이나

만족도 등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를 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

이면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로 인해 상담자들이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입견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별 분포를 보면, (상담자

나 내담자가 아닌)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63편, 84.0%)가 상담자나 내담자를 대상

으로 진행된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총 4편에 그쳤는데, 연구의 절대적인 편

수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모두 남성 동성애

자 내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

상의 범위에서도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63편의 연구 중에서도 연구

대상별 편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63편 중 성소수자가 연구 참여자로 포

함된 연구는 53편이었는데, 그 중 24편이 동

성애자에 대한 연구였다. 반면, 젠더비순응이

나 트랜스젠더(1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성애자를 제외하면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석 결과는 성소수자 내에서도 각 하위 집단

별로 경험이나 어려움이 다른 것(Farmer, Laura,

Welfare, & Penny, 2013)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

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자로 분류되지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는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소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나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갈 때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경

제적 비용이나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어려움

을 경험하는 한편, 동성애자는 제도적으로 연

인과의 관계를 보장받을 수 없거나 사회로부

터 혐오적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

기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성적 지

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6). 이처럼

각각의 하위 집단은 성소수자라는 포괄적 용



남궁미․박정은 /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1487 -

어로 불릴 수는 있지만, 공통점만큼이나 차이

점이 많다.

국외에서는 성소수자 전체 집단에 대한 연

구 못지않게 동성애자(Cochran, Sullivan, & Mays,

2003; Alessi, Dillon, & Kim, 2015), 양성애자

(Smiley, 1997), 무성애자(Foster & Sherrer, 2014),

트랜스젠더(Bockting, Knudson, & Goldberg,

2006; Bockting, Miner, Swinburne Romine,

Hamilton, & Coleman, 2013; Korell, & Lorah,

2007) 등 각각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 효과적인 상담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심리

학회나 미국 상담학회의 분과인 ALGBTIC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 가이드

라인과는 별도로 트랜스젠더 내담자와의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 집단 가운

데에서도 정보가 매우 부족한 양성애자, 트랜

스젠더,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소수자 하위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나 심리적 특성에 대

한 연구뿐 아니라 상담 접근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된다면 상담자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상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국외 연구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흐름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Chen-Hayes, 1997; Friedman,

1991; Fals-Stewart, O’Farrell, & Lam, 2009). 이는

국내 커플이나 부부 상담과 관련된 연구가 이

성애자 커플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국내의

연구흐름과 대조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에게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매

우 낮고, 연인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

운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성소수자가 경험하

는 연인관계는 이성애자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개인

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접근에서 확장하여 성

소수자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내에서도 2개 이상의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으

로 인해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Cole, 2009).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이면서 동

성애자인 사람의 경험과 트랜스젠더이지만 이

성애자로서 성별 정정을 마친 이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 동성애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의 상담

경험(Hunt, Matthews, Milsom, & Lammel, 2006),

유색인종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들에 대한 연

구(Sarno, Mohr, Jackson, & Fassinger, 2015) 등

성소수자 내에서의 다양한 교차 정체성을 가

진 하위 집단들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

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성애자’와 ‘비장애인’이 아닌 소수

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지게

된다(Hunt et al., 2006). Hunt 등(2006)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동성애자

이면서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 신체

적 장애로 인해 상담센터 이용이나 심리검사

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

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서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장

애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상담자를 찾

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종과 성적 지

향의 교차성에 기반해 유색인종이면서 성소수

자인 사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Sarno 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488 -

(2015)은 유색인종인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집

단에서는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으

며, 유색인종 집단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점 때

문에 차별받는다고 제시했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교차할 때 개인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

화 및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

다(Bieschke, Hardy, Fassinger, & Croteau, 2008).

따라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더 소외되거나 더 취약할 수 있는

성소수자 내의 다양한 하위 집단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방법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9편, 58.3%). 양적 연구는 상

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방법론으로(박

승민,  2012)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효

과적인 연구 방법이지만, 연구자가 미리 설정

한 가설에 따라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

색하기 때문에, 가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

렵다는 제한점이 있다(박승민, 2012). 또한, 양

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49편 중 대부분이

처치나 개입 없이 변인 간의 관계를 보는 상

관관계 연구였는데, 상관관계 연구는 존재하

는 현상에 대해 밝혀낼 수 있지만 그 현상에

대한 접근이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

을 얻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우

울감이나 자살 사고를 하는 비율이 비성소수

자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정신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해결하

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상담자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우울감

이나 자살 사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

기 위해서는 비성소수자에 비해서 성소수자가

고유하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도 일부 있었는데 각 하위 집단별

표본 크기가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박

미란(2019)의 연구는 성소수자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연구지만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전체

연구 참여자의 90%인 반면, 트랜스젠더는

5.1%에 불과하다. 성소수자 내에서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양

한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Moradi, Mohr, Worthington, &

Fassinger, 2009) 연구결과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각 하위 집단별 표본 크

기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모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총 25편으로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합의적 질적 연

구(6편), 현상학적 방법(3편), 근거이론(3편), 내

러티브(3편), 사례연구(2편)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주제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성정체성의 발달

에 대한 김나나(2018)의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지만, 기독 남성 동

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백은정, 유영권, 2004)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소수자의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별개로 분리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질적연구 방법론은 양적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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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소수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는 과정이나 삶의 다양한 장면

에서 하는 고유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적 연구 역시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와

의 상담 과정에서 특정 개입 및 처치를 했을

때, 실제 상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다. 상담학 분야의 주된 연구 목적이 상담 실

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박승민, 2012), 추후 연구

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그 결과가 도출된 기

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

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박승민, 2012)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대상 논문 중

에서는 혼합연구는 1편에 불과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

석자료 선정을 할 때, 각 연구의 분석 대상

포함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

었다. 특히, 개관 연구를 하는 주제 자체가 상

담과 관련된 변인일 경우에는 분석 대상 포함

여부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성소수자

는 상담심리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여서 분석에 포

함할 논문과 제외할 논문을 판단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소수

자 관련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타 분야에서 연구 관심사로 두고 있는

내용들이 상담 및 심리학 분야의 연구 주제들

과 유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의 소수자 집단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

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별하는 포함 및 제외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상담에서의 마케팅 연구 동향을 개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제한점이 제시되었는

데(강혜영, 2011),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

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소수자 연구를 개관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논문을 분석할 주제 분류

에 대한 기준점 및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초

심상담자, 전문상담교사 등 특정 집단에 대

한 개관 연구는 있었지만(남순임, 박주영,

2017; 송수경, 구자경, 2017), 해당 연구들은

내담자 집단이 아닌 상담자 집단에 대한 연구

여서 해당 주제 분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성소수자에 관한 선행연구

들의 내용과 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종합

하여 성소수자 연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

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별이나 편견 등의 다

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상담서

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소수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

해를 돕거나,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성소수자 연구의 현황이나 미비한 점에 기초

하여 추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상담자의 인식 및 이해 수준

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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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how sexual minorities have been discussed and understood in the South Korean

counseling literature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This study analyzed

84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June 2019, focusing on research topics, subjects, and methodologie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nnual number of publications in this area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since 2000. Research topics in order of frequency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minority identity and mental health-related variables(36.9%), understandings of the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ies(20.2%), counseling competencies for sexual minority clients(19.0%), content analyses(8.3%), and

perceptions of sexual minorities(7.1%).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ere the most commonly studied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order of frequency were: quantitativ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mixed-method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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